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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支石墓, dolmen). 우리나라선사시대청동

기 및 초기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거석 분묘이다. 아직까지

그 기원이정확히밝혀지지는않았으나고고학적으로우리나

라를‘고인돌의 나라’라고 일컬을 정도로 한반도에는 유독

고인돌이많다.

선사 시대의 집단 토목 행위를추정해볼 수 있는 우리나라

고인돌은크게북방식·남방식·개석식의세가지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남방식은주요매장시설이땅속에설

치되어 있어, 땅 위에 석실(石室)이 노출되어 있는 북방

식과 형태적으로 판이하다. 남방식 고인돌은 판석(板

石)·할석(割石)이나 냇돌을 사용하여 땅 밑에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뚜껑돌(蓋石)을 올려놓았다. 이

유형은 또한 받침돌이 있는 기반식(바둑판식)과 받침돌이

없는 개석식(무지석식·변형 고인돌)으로 재분류되기도 한

다. 기반식 고인돌은 주로 한강 이남의 전라도·경상도 지

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네 개의 판석을 세워서 장방형

평면의 석실을 구성하고 그 위에 거대한 뚜껑을 올린 북방식

(탁자식)은평안도와황해도일대에집중되어있다.

최근에 강화·화순 지역의 고인돌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된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의 고인돌군은 전 세계적으

로가장조밀한분포를보이고있다. 특히, 기원전 4~5세

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죽림리·상갑리 고인돌군

(사적 제391호)은, 고창읍에서 9.5k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매산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 1,764m 범위에 450

여개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 죽림리 매산 마을은 해발

400m의 화실봉으로부터 서남쪽을 향하여 활 모양으로 뻗

어내리는산지맥을배경으로하며, 그 앞에는고창천이흐

르고있다. 말 안장지형을한뒷산의서쪽에는삼국시대의

산성이 있는 섬틀봉이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고인돌은

산줄기의 남쪽 기슭 등고선을 따라 15~50m 표고 범위

내에 군(群)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고인돌은 산림과 농지

사이의경계선에주로분포되어있는특징을보인다.

전북 고창군 일대의 고인돌군은 선사 시대 한반도의 묘제

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유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

치있는문화유산으로평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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